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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및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

Factors Influencing Adult Dementia Knowledge, Fear of Dementia, and 
Intention of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on the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신은희*, 이혜경**

Eun-Hee Shin*, Hyea-Kyung Lee**

요 약 본 연구는 성인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및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충남,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19∼64세 성인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연구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인의 치매 지식과(p=.055) 치매 두려움은(p=.302)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β=.329, p<.001)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매의 이해와 치매관리사업, 치매조기검

진과 치매예방 건강수칙, 치매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치매예방을 위한 운동,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치

매예방을 위한 인지증진프로그램 등 국가의 치매 예방 홍보 및 국가 차원의 대응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중심으

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올바른 치매 예방행동을 실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주요어 : 성인, 치매 지식, 치매 예방행위, 치매 예방교육, 치매 두려움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adult dementia knowledge, fear of 
dementia, and intention of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on the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65 adults aged 19 to 64 living in Chungnam and Chungbuk,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collected research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adult dementia knowledge (p=.055) and dementia fear (p=.302) were found that the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and the intention of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β=.329, p<.001)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understanding of dementia and dementia management projects, early 
screening for dementia and health guidelines for dementia prevention, chronic disease management for dementia 
prevention, exercise for dementia prevention, healthy eating for dementia prevention, and cognitive enhancement 
for dementia prevention In addition to the national dementia prevention publicity and national response efforts 
such as program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mentia prevention program centered on the 
community to practice the correct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and provide sufficient opportunities to prevent it.

Key words : Adults, Dementia Knowledge,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Fear 
of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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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2021년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6.5%이

며,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화사회로의 변

화 추세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

고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치매 유병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뇌 관련

질환에 따라 치매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를 현재 5천

500만명으로 추산하였으며, 2030년에는 40% 증가한 7

천800만명, 2050년에는 1억3천900만명까지 증가할 것이

라고 예상했다[2].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 현상과 노년기 부양 가치

관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치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후기 노인 증가로 치매 환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이며, 무자녀 노인 증가, 자녀 수 감소, 가족 내

돌봄 기능 감소, 혼자 사는 노인 증가 등의 변화는 치

매 환자에 대한 공식적 보호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3].

치매 치료와 돌봄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

담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와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치매 관리비용으로 2019년에

는 연간 총 16조 5천억원이었고, 이는 2050년에는 103

조 1천억원 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4].

우리나라가 국가적 차원의 치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2008년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시작으로,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다. 현재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

고 있으며, 2차(2013~2015), 3차(2016~2020) 종합계획이

수립 및 추진되었고, 2021년부터는 ‘제4차 치매 관리 종

합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약 10년간의 치매 정책 추진

과정 중 ‘치매국가책임제’(2017년 발표)는 치매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치매로 인한 어려

움을 치매 환자와 가족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강력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5],

우리나라 국민 치매 인식도 조사에서 저연령층과 비

교하여 중장년층은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슬픔

등의 정서적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6]. 치

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억력 저

하 등을 경험한 노인일수록 기억력 저하가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치매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

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7]. 이와 같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고정

관념 및 두려움을 갖는 것은 치매 증상을 조기에 발견

하고 진단하여 조기 치료하는 데 있어 방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우울과 스트레스 및 불안을 높여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유병률을 높일 수도 있다[8.9].

그러나 치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지게 되며, 이러한 지식 부족은 지식 부족 자체

로도 문제가 있으나 질병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함으로써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따

라서 치매에 대한 지식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치매 예방

수칙 3.3.3’ (운동, 식사, 독서는 즐기고 흡연, 음주, 뇌

손상은 금하는 수칙)을 마련하여[11] 전 국민이 일상생

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 연

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이 치매를 위한 예방 실

천 정도는 42점(100점)이고[12], 치매 선별검사를 수행

하는 비율은 33.5%로 나타나[13] 치매 극복을 위한 예

방 활동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4] 치매 지식이 높을

수록 치매 예방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요양보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또한 치매 지식이 높을수

록 치매교육 요구도가 높았다[15]. 교육요구도는 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내용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과

정이다. 교육요구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교육내용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구성에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다.

치매 예방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및 개인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치매 예방교육이 마련되어 실시되

고 있다. 이러한 치매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

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치매 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및 대상자에 따른 교육요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

를 반영한 치매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수행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4].

성인은 가정 및 사회적으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상자로서, 사회적 책무 및 가족 부양의 책

임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노년을 앞두고 건강관리에

소홀히 한다면 치매에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

로 치매 예방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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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므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14].

그러나 치매와 관련된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가 다수이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14.16.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

위 의도와 예방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성인의 치매예방

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설계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인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

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19세부터 64

세 까지의 남, 녀 성인으로 인지기능 및 의사소통에 문

제가 없고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이며, 치매나 정신질

환을 진단받지 않은 자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대상자는 충남,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19세부터

64세 까지의 성인이다. 2022년10월 24일부터 11월 20일

까지 직장인의 경우 보건관리자의 허락 하에 직접 방문

하여 위와 같은 대상 기준에 맞는 자를 편의 표집하였

고, 학생의 경우 해당 학과장 교수에게 의뢰하여 편의

표집하였다. 주부 및 무직의 경우는 종교 단체(교회, 절

등)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는 129명이 결정되었고 탈락율을

고려하여 27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중

부정확한 응답을 하였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는 5부를

제외한 265부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치매 지식

치매 지식 측정 도구는 황선영과 장금성이[18] 사용

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

이며,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배점하였다. 황선영

과 장금성[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77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0이다.

2) 치매 두려움

치매 두려움은 French et al.이[19] 개발한 Fear of

Alzheimer’s Disease Scale(FADS)로 Moon et al.[20]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형 치매두려움 도구

K-FAD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4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두려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FADS의 Cronbach's α는

.94, K-FADS에서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는 Cronbach’s α=.86이다.

3) 치매 예방행위 의도

치매 예방행위 의도 도구는 최원희 등이[21]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7

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예방행위 의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원희 등의[21]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 Cronhach’s α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

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다.

4) 치매 예방교육 요구

치매 예방교육 요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선남과 임

희수[14]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

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예방교육 요구가 높

음을 의미한다. 박선남과 임희수[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5이

다.

4. 자료분석방법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

매 예방행위 의도 및 치매 예방교육 요구 정도는 평균

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 예방교육 요구의 차이는 t-test와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 및 치매 예방교

육 요구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

였고, 대상자의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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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해 설문지에

연구자의 이름과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항목은 사

용하지 않았다. 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 전 연구의 취

지와 목적을 설명하였고, 언제든지 철회 및 중단할 수

있다는사실을 공지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목적으

로만 사용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될 것임을 설

명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구 참

여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

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39세 대상자가 170명(64.2%)로 많았고, 여자 대

상자가 142명(53.6%)로 많았다. 고졸 이하가 166명(62.6

%)였고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228명(86.1%)로 나타났

다. 치매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은 대상자는 69명(26%),

조금 있는 대상자는 152명(57.4%), 없는 대상자도 44명

(16.6%)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대상자가 36명(13.2%), 조금 알고 있

는 대상자가 185명(69.8%), 잘 모른다는 대상자는 45명

(17.0%)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SD

Age
19∼39 170(64.2)

34.31±14.73
40∼64 95(35.8)

Sex
Male 123(45.4)
Female 142(53.6)

Education
≦High School 166(62.6)
≧College 99(37.4)

Job
Yes 228(86.1)
No 37(13.9)

Interest in
Dementia

High 69(26.0)
Normal 152(57.4)
Low 44(16.6)

Perceived
knowledge

about dementia

very well 35(13.2)
A Little 185(69.8)
Some 45(17.0)

Information
Yes 206(77.7)
No 59(22.3)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2. 대상자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 및 치매 예방교육 요구

대상자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

도 및 치매 예방교육 요구는 Table 2와 같다. 치매 지

식은 .52점(0∼1), 치매 두려움 3.13점(1∼5점), 치매 예

방행위 의도 5.39점(1∼7), 치매 예방교육 요구는 3.38점

(1∼5점)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M±SD Range

Dementia Knowledge .52±.12 0∼1

Fear of Dementia 3.13±.72 1∼5

Intention of Dementia prevention
Behaviors

5.38±1.29 1∼7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3.38±.79 1∼5

표 2. 대상자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 및
치매 예방교육 요구
Table 2. Dementia Knowledge, Fear of Dementia, Intention to
Dementia and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Needs of Subjects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 예방교육 요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 예방교육 요구를

살펴보면 성별, 교육 정도, 직업 유무, 치매에 대한 사

전 지식이나 치매 정보를 접한 경험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매에 대한 관심의 경우 매우 많은 대상자

와 없는 대상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F=5.13, p=.006).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 or F p

Age
19∼39

.76 .443
40∼64

Sex
Male

-1.43 .154
Female

Education
≦High School

.65 .579
≧College

Job
Yes

.93 .458
No

Interest in
Dementia

High
5.13

.006
(a>c)

Normal
Low

Perceived
knowledge

about dementia

very well
2.8 .621A Little

Some

Information
Yes

.98 .326
No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 예방교육 요구
Table 3.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4. 대상자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 및 치매 예방교육 요구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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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치매 예방교육 요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치매 지식과 치매 두려움 간에(r=.125,

p=.043), 치매 두려움과 치매 예방행위 의도 간에(r=

.303, p<.001), 치매 두려움과 치매 예방교육 요구 간에

(r=.163, p=.008), 치매 예방행위 의도와 치매 예방교육

요구 간에(r=.348, p<.001)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치매 지식과 치매 예방행위 의도 간의 상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125, p=.120).

Variables

Dementia
Knowledge

r(p)

Fear of
Dementia

r(p)

Intention of
Dementia
preventive
Behaviors
r(p)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r(p)

Dementia
Knowledge

1

Fear of
Dementia

.125
(.043)

1

Intention of
Dementia
preventive
Behaviors

.096
(.120)

.303
(<.001)

1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077
(.212)

.163
(.008)

.348
(<.001)

1

표 4. 대상자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
및 치매 예방교육 요구와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Dementia Knowledge, Fear
of Dementia, Intention to Dementia Preventive Behaviors
and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Needs

5. 대상자의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성인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

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table 5와 같다. 성인의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치매에 대한 관심과 치

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의 3개 변수

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

과, 치매 지식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p=.055), 치매 두려움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p=.302), 치매 예방행위 의도는 치매 예

방교육 요구에 14.3%(β=.329, p<.001)를 설명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 독립성, 정

규성, 등분산성의 조건을 검정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

증한 결과 공차한계가 .908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

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101로

10을 넘지 않았다. 상태지수는 1.000∼11.230로 나타났

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Durbin-

Watson이 1.976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Variables B SE β t p R2 F p

constant 2.086 .244 8.54 <.001 10.83 <.001

Intention of
Dementia
preventive
Behaviors

.201 .037 .329 5.42 <.001 .143

표 5. 대상자의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
Table 5. Factors influencing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of Subjects

Ⅳ. 논 의

본 연구는 성인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및 치매

예방행위 의도를 파악하고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및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치매 지식은 0.52점(0∼1)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이 같은 결과는 중

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97점(0∼12), 성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4] 8.17점(0∼12)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보다 높은 지식 정도를 나타냈다[22].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23] 4.17점(1∼5점)

으로 높게 나타났고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24] 0.61점

(0∼1)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치매 지식

점수가 본 연구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학위 과정

중 접하게 된 전공 지식 습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34세인 점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4] 연구대

상자의 치매 지식이 높은 이유로는 연령 증가에 따른

치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스스로 관심을 보임으로써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을 통해 지식을 습득했거나,

국내의 치매 예방 정책 사업으로 인한 치매 지식 전달

및 인식 개선 노력에 대한 효과임을 알 수 있다[14]. 따

라서 다양한 대상자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 접근 방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치매두려움은 3.13점(1∼5)으로나타났다. 이는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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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5] 3.21점(1∼5)으로 나타나 유

사한 결과를 보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26] 3.03(1∼5)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 같은 결

과를 보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노인이나 성인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치매두려움은 신체적

증상과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여 건강문제도 가져올 수

도 있으며[27],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9]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두려

움을 낮추는 것은 치매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치매 예방행위 의도는 5.38점(1∼7)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19점(1∼3)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21] 5.01점(1∼7) 본 연구

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결과 중장년층이나 노

인의 경우 치매 예방행위 의도는 비슷한 정도를 나타냈

고, 치매 예방행위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행

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에 대한 지식

부족이 치매 예방행위 수행의 장애요인으로 보고된 연

구결과를 통해[25] 치매 예방행위 의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치매 지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 예방교육 요구는 3.38점(1∼5)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4] 4.55점(1∼5)으로 본

연구보다 매우 높은 결과를 보였고, 중장년층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28] 4.22점(1∼5)으로 본 연구결과보

다 높은 치매 예방교육 요구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

는 성인 대상 연구의 경우[14] 평균 연령이 60세였으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28] 연구대상자가 만

45세∼64세인 점을 감안하면 치매 예방교육 요구는 젊

은 연령의 성인보다는 중장년층의 요구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매 예방

교육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 상

노화로 인한 발병율이 높고, 한 번 발병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삶의 질 저하 및 가족에게 간병 부담

을 주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알고 있기 때

문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29]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응답이 43.2%로 많았으며, 얻고 싶은 정보의 유형은 치

매에 대한 예방법이 73.8%로 매우 높았다. 이 같은 결

과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대책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매 예방에 대한 요구도도 높아지

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치매 예방에 대

한 다양한 교육 방법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치매 예

방행위 의도가 14.3%(β=.329, p<.001)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매 지식이나 치매 두려움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4] 치매 지식과 치매

예방교육 요구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중.장

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30] 치매 지식이 높

을수록 치매 예방교육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질병에 대한 지식이 부

족하여 질병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면 조기 발견이 어

렵고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31] 다양

한 대상자를 통한 반복연구를 통해 치매 지식이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매 두

려움이 클수록 치매 예방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27,32],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대상자의 치매 두려움이 치매 예방교육 요

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요인을 살펴보면 성인과 중장

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14,30] 평균 연령이 60

세인데 반해 본 연구대상자는 평균 연령이 34세였다.

이처럼 노년에 가까운 대상자일수록 치매에 대한 경각

심과 더불어 치매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치매를 예

방하기 위한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치매 두려움은 치매 지식이 낮을수록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33]를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의 치매 지식이 60세

이상의 성인보다 치매 지식이 낮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치매 지식과 치매 두려

움이 치매 예방교육 요구와의 상관관계나 영향요인으

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대상자를 통한 반복연

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에서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

향요인으로 밝혀진 연구는 거의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

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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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치매 인식, 치매 태도, 노화 불안,

치매 두려움이 파악되었다[28].

치매예방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을

대상을 한 연구에서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은 적었고, 치매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은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였다. 또한 치매 정보에 대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아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34]. 특히 치매 지식 부족은 행동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므로, 치매 예방행동 변화에 대한 동기를 증가시키

는[7] 치매 지식 증가를 위한 국가의 개입과 개인의 노

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긍정효과가 있기 때

문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28]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해 막연한

치매 두려움을 방지하고 치매 두려움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개인 차원의 치매 예방 활동을 격려해야 한다[28].

또한 치매의 이해와 치매 관리사업, 치매 조기검지과

치매예방 건강수칙, 치매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및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증진프

로그램 등 국가의 치매 예방 홍보 및 국가 차원의 대응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치매예방 프로그

램에 적극 참여하여 올바른 치매 예방행동을 실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사료된

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과 두

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성인의 치매 예방을 위한 간

호중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치매 지식과 치매 두려움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다른 선행연구에 비해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 다른 연구결과를 보였

다. 또한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조사하

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치

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치매 예방행

위 의도가 파악되었지만 비교 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연

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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